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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트 코로나 신앙

인류는 역사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단계

로 도약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. 흑사병, 산업혁명, 세계

대전, 민주화운동,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인식의 

틀을 갖추게 되었고,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

습니다.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

장을 이루었습니다. 끊이지 않는 세례자 수와 새 사제 수, 

신설 본당과 건축물 설립을 예로 들어 봅니다. 그런데 코로

나 사태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

니다. 정상적인 미사 참례에 대한 간절함은 늘었지만, 막상 

주일미사에 대한 의무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코

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‘포스트 코로나 신앙’은 어떤 모습이

어야 합니까?

연중 제17주일 복음(마태 13,44-52)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

서를 찾아봅니다. “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

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

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 나

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그는 값진 진주를 하

나 발견하자,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.”

(마태 13,44-46)

이 구절을 마치 유사종교에서 종용하듯 집안 살림을 다 

처분하여 자신들에게 헌납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대한 근거

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비유는 ‘값진 것을 발견함→

가진 것을 다 팖→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’의 구조로 요

약됩니다. 여기에서 ‘값진 것’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? 단

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, 행복, 성공, 출세, 재산만이 

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‘값진 것’은 아닐 것입니

다.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‘밭에 숨겨진 보물’과 ‘좋

은 진주’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올바로 찾게 해주는 것, 하

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

받아들이게 해주는 것,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

는 것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

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.

세상이 변한다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하

지만 신앙의 내용을 현시대에 맞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

해하는 방식,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연성 있

게 바뀔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존 삶의 

방식과 인식의 틀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. 이에 맞

추어 신앙생활 또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, 다시 말해 

각자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

한 우선적 선택, 복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‘값진 것’을 

선택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‘포스트 코로나 신앙’

이 아닐까 성찰해봅니다. 

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‘밭에 숨겨진 보물’과 ‘좋은 

진주’는 무엇입니까? 여러분은 이 ‘값진 것’에 얼마만큼의 

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?

히말라야가 융기하면서 만들어 낸,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인 ‘판공초’는 해발 

4,350m의 염호입니다. 하느님께서 손수 빚으신 모든 창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

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.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, 부르심을 입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

모든 것이 서로 도와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. 김대환 안드레아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,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

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."(로마 8,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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